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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2005년 경유차 도입 앞두고 2차 에너지세제 개편 … LPG는 50%까지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유 값이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라가고 

LPG 값은 휘발유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에너지세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경유 소비의 급속한 확대를 반대

하는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휘발

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대85대50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현재 100대69대51이며 1차 에너지세 개편방안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으로 조정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경유는 더 올리고 LPG는 올리지 말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는 2005년 경유 승용차 도입으로 환경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유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

를 막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LPG는 1차 가격개편 때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리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은 최근 열린 실무협의에서 

가격비율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27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에너지업

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

다.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지는 경유 승용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 증감, 화물

차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2005년 7월부터 개편에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석유제품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교통세율의 조정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현재 상태로 유지

하면서 경유 가격은 올리고 LPG 가격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율, 국내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연비, 경유 승용차의 증가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핵심은 2005년 경유 승용차가 도입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 승용차 숫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한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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